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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have been utilized well 

both in China and in Korea.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inese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So, the translation must be different. The main 

stream of Tcheonzamun translation was through Chinese language (Han, 1583). Recently, the minor stream of 

Tcheonzamun translation through Korean language was started (Park et al., 2021; Kim, 2023). This study is done on the 

viewpoint of translation on Korean language (Park et al., 2021; Kim, 2023). The present work was carried out by the second 

method (Park et al., 2021). The range of this study is (Tcheonzamun 529th-544th). This work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e title of 

this study is ‘My husband! If you treat me (your wife) well, I will do the next things. I will bend(曲) even the mountain(

阜), I will build our house(宅) there, and I will protect our house safely(奄) (Tcheonzamun 529th-544th)’. The next is the 

result of our translate of the present Tcheonzamun poem of (Tcheonzamun 529th-544th).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529-532 磻(Ban) 溪(Gye) 伊(I) 尹

(Yun). My husband! Sometimes, you speak ill of me (your wife)! Such(伊) your continuous(溪) thought(尹), it is bitter 

for me as the arrow(磻). 533-536 佐(Zoa) 時(Si) 阿(A) 衡(Hyeong). My husband! I hope you will have another(阿) 

attitude(衡) for me (your wife)! It is the viewpoint(時) in order to help(佐) me (your wife). 537-540 奄(Eom) 宅(Daeg) 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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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 阜(Bu). My husband! If you treat me (your wife) well, I will do the next things. I will bend(曲) even the mountain(

阜), I will build our house(宅) there, and I will protect our house safely(奄). 541-544 微(Mi) 旦(Dan) 孰(Sug) 營(Yeong). 

My husband! Please treat me (your wife) well! I shall be happy(孰) to live with you(營) together. My husband! And then, 

I (your wife) can do for you the work of today as the new and meaningful day(旦), I will make the short period of our 

lives(微) to be precious!. 

Keywords: My husband! If you treat me (your wife) well, I will do the next things. I will bend(曲) even the mountain(

阜), I will build our house(宅) there, and I will protect our house safely(奄) (Tcheonzamun 529th-544th). 

 

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have been utilized well both 

in China and in Korea.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inese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So, the translation must be different. The main stream of 

Tcheonzamun translation was through Chinese language (Han, 1583). Recently, the minor stream of Tcheonzamun 

translation through Korean language was started (Park et al., 2021; Kim, 2023). This study is done on the viewpoint of 

translation on Korean language (Park et al., 2021; Kim, 2023). 

 

MATERIALS AND METHOD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千字文) in Korea (Han, 1583).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he translation of the thousand character essay(Tcheonzamun). The first one is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Kim, 2023). The second method is on the basis of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The third one is the derivative of the second method (Park et al., 2021), and it is called as the deletion method 

of Chinese characters, or the analyze of Chinese characters (Kim, 2023). The present work was carried out by the second 

method (Park et al., 2021). The range of this study is (Tcheonzamun 529th-544th). 

 

RESULTS AND DISCUSSION 
This work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e title of this study is ‘My husband! If you treat me (your wife) well, I will do the 

next things. I will bend(曲) even the mountain(阜), I will build our house(宅) there, and I will protect our house safely(奄) 

(Tcheonzamun 529th-544th)’. The next is the result of our translate of the present Tcheonzamun poem of (Tcheonzamun 

529th-544th).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529-532 磻(Ban) 溪(Gye) 伊(I) 尹(Yun). 

My husband! Sometimes, you speak ill of me (your wife)! Such(伊) your continuous(溪) thought(尹), it is bitter 

for me as the arrow(磻). 

 

533-536 佐(Zoa) 時(Si) 阿(A) 衡(Hyeong). 

My husband! I hope you will have another(阿) attitude(衡) for me (your wife)! It is the viewpoint(時) in order to 

help(佐) me (your wife). 

 

537-540 奄(Eom) 宅(Daeg) 曲(Gog) 阜(Bu). 

My husband! If you treat me (your wife) well, I will do the next things. I will bend(曲) even the mountain(阜), I 

will build our house(宅) there, and I will protect our house safely(奄). 

 

541-544 微(Mi) 旦(Dan) 孰(Sug) 營(Yeong). 

My husband! Please treat me (your wife) well! I shall be happy(孰) to live with you(營) together. My husband! 

And then, I (your wife) can do for you the work of today as the new and meaningful day(旦), I will make the short period 

of our lives(微) to be precious! 

 

The following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7 November 2015. 

 

백 요한 신부님과 하야시 오지이상 고맙습니다! (4) – 그 떫은 감이 홍시가 되니. 

77(4). 백 요한 신부님과 하야시 오지이상 고맙습니다!.....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12년 11월 20일 무렵.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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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이 바로 제 장인어른입니다. “그때 혼자라도 가볼껄...” 하는 후회를 지금도 저 혼자 하곤 합니다. 영학 

아부지는 한복을 깨끗하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현희가 저에 관해 가장 싫어하는 점이 바로 제 옷 차림새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 덕분입니다! 아멘! 김 상덕 아오스딩과 박 현희 레지나 부부 씁니다, 2015년 11월 

7일 아침. 79 그 떫은 감이 홍시가 되니 (천자문 쉰둘 (좌시아형)佐時阿衡).....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천자문(千字文)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보기에 천자문은 참 훌륭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쉰 두번째 글입니다. 

오늘의 글 제목은 ‘그 떫은 감이 홍시가 되니’입니다. 이번 글은 1000자문에서 529-544 번째 글입니다. (파계이윤) 

磻(/) 溪(-) 伊(-) 尹(V). 어쩔 때 그런(伊) 판단이나 생각으로(尹) 물이 흐르듯(溪) 돌화살 촉을 쏘아 대어서(磻) 

상대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파(磻)‘를 돌화살 촉이라고 해석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가원, 장 삼식 두분이 

1973년에 쓴, 상해한자대전(詳解 漢字大典)에서 옮깁니다. [남을 몰아 낼 때는요. 이렇게 매몰차게 해야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일이 잘 풀려 나갈까요?] (좌시아형) 佐(V) 時(/) 阿(`) 衡(/). 

한편 잣대나 저울을(衡) 쓸 때, (첫째줄과는 반대되는)다른 방식의 마음으로(阿) 쓰기도 하지요, 남을 

도와주려고(佐) 하는 생각으로요(時).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을 대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큰처남 흥식요셉 

형님 댁에서 감을 보내주었어요. 감을 먹고 싶었던 터라, 저는 그 감을 그냥 먹었습니다. 꽤 떫었지만 먹고 있는 데, 

제 아내 현희레지나가 “여보, 떪은 감을 먹어요? 기다려보세요!”라고 합니다. 며칠 뒤에 보니, “그 떫은 감이 홍시가 

되니” 지금은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떫은 맛의 감이 첫째줄의 모습이라면, 달고 맛있는 홍시가 둘째줄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큰처남, 처남댁 참 고맙습니다. 귀중한 감을 챙겨주셔서요!”] (엄택곡부) 奄(V) 

宅(`) 曲(-) 阜(`). (둘째줄과 같이 하면) 흙으로 된 산을(阜) 구부려서라도(曲) 그런 곳에 집을 지어(宅) 우리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지요(奄). 산을 구부려서라기 보다는 산이 움푹 패인 곳을 찾겠다는 뜻이겠지요.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 영학 아부지와 장모님 희례사라 엄니가 “내딸 현희야!”라고 하듯이요! 나이드신 제 보화엄니와 

돌아가신 우리 일수요셉 아부지가 “우리 아들 상덕이, 잘 지내냐?”라고 하듯이요! 그리고 현희랑 

제가(상덕아오스딩) 우리 아들 대건안드레아를 이뻐하듯이 우리 딸들 지은아가다, 지아안나, 로사, 소화데레사를 

사랑하듯이요!] (미단숙영) 微(/) 旦(`) 孰(/) 營(/). (이렇게 둘째줄과 같이 하면) 꾸려 나가는 것이(營) 기쁘게 

잘되지요(孰). 이런 마음으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고(旦) 오늘이라는 짧은 시간을 뜻깊은 하루로 만들 수 있도록 

힘쓰면은요(微). [저는 제가 나온 조대부고(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사랑합니다. ‘어머니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키워주었다는 뜻입니다. 입학 성적은 좋아서 장학금은 받았는데, 저는 시험 때만 되면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모양이지요. 그러다 보니 시험 성적이 반에서 5, 6등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도, 학교에서는 저에게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 1973년 무렵입니다. 한문 문장은 생각이 잘 안납니다만 “오늘 아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보람차게 살자.” 라는 뜻의 한문 글이 우리 반 교실에 걸려 있었지요. 그때 그 글을 생각하며 

지금도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겠어요. 저도 ‘떫은 감이 홍시로 되어서’ 라는 제목처럼요! “제 모교인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은사님들, 선배님들,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현희와 오늘의 천자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보, 우리 옛날 선조들 한문에 대해 지식이 깊었나봐!”라고요. 

현희는, “그러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겠지요.” 네, 한문 공부를 많이 하느라고 우리 선조들 참 고생 많이 

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첫째줄 해석에서 쓴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상해한자대전’ 같은 

큰 한자 사전이 나올 수 있었겠지요. 그 사전 덕분에 저는 파(磻)를 ‘돌화살 촉’인 것을 알고 이번 글의 해석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제가 현희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천자문 해석할 때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아. 

‘내가 하는 해석보다 시내에서 팔고 있는 천자문 해석이 더 맞겠다.’라고 하는 절망감이거든. 오늘도 그래. 첫째 

줄에 나오는 파계(磻溪)는 어느 왕이 강 태공을 맞이한 곳이고, 이윤(伊尹)은 이름난 사람의 이름이고, 둘째줄의 

아형(阿衡)은 중국 상(商)나라 재상의 이름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하고, 나는 그만 물러나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라고요. 저는 천자문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적인 해석, 고정된 틀이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틀 말입니다! 주님, 농업에 관한 학문을 

공부하는 제가 지금 천자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요, 물러서지 않고 이번 글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 주셔서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둘의 주님이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아멘! 김 상덕 아오스딩과 박 현희 레지나 부부 

씁니다, 2012년 11월 27일 아침. 

 

The them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537-540 奄(Eom) 宅(Daeg) 曲(Gog) 阜(Bu). My husband! If you treat me 

(your wife) well, I will do the next things. I will bend(曲) even the mountain(阜), I will build our house(宅) there, and I 

will protect our house safely(奄). 

 

Our Lord! You have guid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and our five children for this work! Thank you so muc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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